
�한민족어문학� 제79집 편집자의 말

제79집에 실린 논문은 총 9편으로 (한)국어교육 4편, 고전문학 1편, 현

대문학 4편이다. 두 차례의 편집위원회 회의를 거쳐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하였다. 논문의 완성도뿐만 아니라 포스

트모던시대를 반영한 관점의 선도성이 돋보이는 논문도 적지 않다. 다만 

본 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을 기획으로 담아 내지 못한 점과 전공의 다양

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 

(한)국어교육 분야의 게재논문은 허재영의 ‘근대 중국어 번역 학술어 생

성 양상과 한국에 미친 영향’, 김억조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사자성어 선

정과 제시 방안’, 최보선의 ‘외국인 유학생의 관형절 실현 양상 - 작문 자료

를 중심으로 - ’, 채숙희의 ‘한국어교재의 지시어 분석 - 지시관형사와 지

시대명사를 중심으로 -’로 모두 4편이 실렸다.

허재영의 ‘근대 중국어 번역 학술어 생성 양상과 한국에 미친 영향’은 

근대 중국어 번역 학술어 생성 양상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우리의 번역 

학술어 수용 태도와 중국어 학술어의 영향 관계를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둔 

논문이다. 중국어 번역 학술어는 중국어 역법(譯法), 재일본 유학생 잡지 

등에서 빈번히 나타나며, �신명사훈찬�과 같이 중국 고전에서 어휘 자료를 

찾고자 한 경우도 있었다. 번역 학술어 가운데 일부는 우리에게 수용되었

으나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은 다른 학술어로 대체된 경우도 많다고 

하였다.

김억조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사자성어 선정과 제시 방안’는 한국어 교

재의 사자성어 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사자성어 선정과 제시 방안을 제안하



였다. 사자성어 목록 선정에서는 말뭉치 빈도에 기반을 두어 선정하고, 한

국어 학습자에게 그것을 제시할 때는 선행어 내지 후행어의 공기 관계를 

파악하여 제시해야 한다는 것에 의의를 찾을 수 있는 논문이다. 

최보선의 ‘외국인 유학생의 관형절 실현 양상 - 작문 자료를 중심으로 - ’는 

외국인 유학생 작문에서 관형절을 살펴보았다. 관계절은 접근가능성 위계

(AH)와 비교해 보았고 동격절과 연계절은 사용이 적었고 명사적 관형절

의 사용이 매우 많았다. 

채숙희의 ‘한국어교재의 지시어 분석 - 지시관형사와 지시대명사를 중

심으로 -’는 국어교재의 지시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시어와 관련된 

실제적인 교재 개선 방향을 모색한 논문이다. 목표항목으로 제시된 지시어

들에 대한 검토와 함께, 본문, 듣기 지문, 과제 등 교재 텍스트에 포함된 

지시어들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한국어 모어화자 자료의 분석 결과와 비교

함으로써 한국어교재의 지시어 제시 양상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였다.

고전문학 분야의 게재논문은 최원오의 ‘구비설화에 나타난 혐오감정의 

두 양상, ‘식욕-음식’ 짝패와 ‘성욕-여성’ 짝패의 교차와 변주’로 1편이 실

렸다.

최원오의 ‘구비설화에 나타난 혐오감정의 두 양상, ‘식욕-음식’ 짝패와 

‘성욕-여성’ 짝패의 교차와 변주’는 혐오감정이 인간의 가장 본능적 조건이

자, 또 다른 본능들인 식욕, 성욕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드러나는 경향이 

짙다는 데서 구비설화에 나타난 혐오를 ‘식욕-음식’의 짝패, ‘성욕-여성’의 

짝패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현대문학 분야의 게재논문은 김태옥의 ‘소련기행시집 �붉은 기� 연구’, 

김경민의 ‘근대인 나혜석의 경험과 사상’, 김영학의 ‘김우진 희곡 <이영

녀>에 나타난 몸성 연구 - 3막을 중심으로’, 김현주의 ‘문금동의 자전적 

소설 <아부지와 홍범도> 연구’로 모두 4편이 실렸다. 



김태옥의 ‘소련기행시집 �붉은 기� 연구’는 소련기행시집 �붉은 기�를 

바탕으로 오장환의 소련행 목적과 소련 내 행적 등 오장환의 전기적 요소

들을 분석한 논문이다. 오장환 탄생 100주년이 되는 2018년, 그동안 다소 

미흡했던 월북 이후 오장환 전기 연구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김경민의 ‘근대인 나혜석의 경험과 사상’은 그간 페미니스트, 여류작가

로만 규정되었던 나혜석의 삶과 문학을 근대적 개인의 탄생이라는 보편적 

범주에서 접근하여 분석한 글이다. 

김영학의 ‘김우진 희곡 <이영녀>에 나타난 몸성 연구 - 3막을 중심으

로’는 김우진 작 <이영녀>의 3막을 대상으로 희곡텍스트에 구현된 연극성

을 밝히고자 했다. <이영녀>의 3막에서 인물의 몸성과 소리의 몸성이 텍

스트의 근간을 이룬 점과 텍스트의 연극성을 효과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메를로 퐁티의 ‘몸의 현상학’을 연구방법론으로 삼았다. 

김현주의 ‘문금동의 자전적 소설 <아부지와 홍범도> 연구’는 <아부지

와 홍범도>에 대해 문금동의 삶뿐만 아니라 연해주 지역의 독립운동사와 

고려인들의 생활사를 구명하는 데도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는 점에

서 작가의 가족사를 넘어 고려인 사회의 정신적 유산을 정리하는 작업이었

다고 보았다.


